
2g"” ‘§쎈 ” ※!뺘:::

헒 떫합j!: : ; 헒썲 “썲;썲

빈빼형雰Hs Da헤핥:
1 . .색;렇퓨
2 

포;혈::헒헒!떫청풀펴청뵉:께꽥폭력외꽤현
3

부정핥쾰혜

꿈

재희어@#헒
4 .

0"어쫠썲;렇;齷흘플작
5 .

LI콜폐르떪떫'☎”
이현승

6. 여성과 영화', 현; 핥냄흙핥 훑:!혈: 꿜컨썲:
나바하여폐霆§짧떫홍헒헒:      .'
200자 검섧蠱

하여

자 검

7. English 탸:l;떼’”
F ; 歸 : '
F

r G

■ 쩌다

凰 뼘혔형웅확 짧협,

동숭아트젠터 통송홀
1 회 ( 1 1 : 00, '(부정한 관계)

2회( 1 :30) (금지된 속삵입)'

3회( 4:Qg!! (\류))*

4휘( l’:3여(아척츌는 :시람둘과 밝)
5학!: 9:2(9“헙브/촛스)!
심야상영(24:00) (상칠역 시베/

(쏘래하는여자,노래하져않는여:자)/
1!‘아넬리스의커밍아웃)(,/(섀도우밤;뼈)

하C!l퍼텍 나다

1회(” :00) (할칡니의 비텔)/:꿈)슛
2희( 1 :30) (팬지와 닮쟁얘/‘재희 O!야§7l)卜*

S희( j첵웃0α) 아시아 닳편평선 3(탈이 쪘l고 비가 옵니다)/(
(알흥:;떻됐[빼(상식)/(사QI코드라마)/

(Dssl떫abi!le-toi라는이룹의비디오테이픽/
‘(둥황슷

4회( 6:30) (얼Ql빡!)

5회( 9:20) (누*썲성의 언어)/(역빠수업;)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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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라탠츠

오후 ,4:00 환상토룐헒 성폼력의 현설과 쟁점
도썲후 7:6@ 핥국영화 회고천 포럼 = 젠터 트력블

* 상영 후 짧독과의 테화 있습니디:.

※ 일정은 를흥칡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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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貶:\평떫:떫”:협풂~- 이성이 패배하고 사고혁이 결여된 상태예서 자행되는 전촁의
포화에서여성들은과연어디에있었는가,여성들은어떤경험

을 했으며 이후에 어떻게 기억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

을 역시화한 영화는 과연 ‘히스토리’ 가 아닌 ‘허스토리' 인가에

대한 쟁점 포럼 Polemics가 4월 1 9일(목) 오후 7시 1 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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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인김선아(중앙대영화학과강사)씨와양현아(동국대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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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사)씨의 발제, 토론자 한서설아(이화여대 여성학 박사과

정)씨의 질의와 대답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고조된 분위기 속

에서 관객들과의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쟁점 부문 5편의

상영작은 (50년 간의 침묵 50 Years of Silence)(1 994/오스

트레일리아), (역사와 기억 HistorV and MemorV)(1991/미

국), (사망통지서 Regret to Inform)(1999/미국), (어둠의

네  시간~rimesofDarkness)(1997/노菖르웨이)’(급류속의요정

once There Was a wild water Sprite)(2000/독일)이고,

다음은 발제 내용이다.

▲(50년 간의 침묵)과 (사망통지서)를 보편서 양현아 동국대 사회학과 강사

(50년 간의 침묵 50 Years of Silence)는 성노예 강간 피해자인 네덜란드 여성 제니 Jan Ruff-O’ Herne의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큐는 여성이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가진다는 것, 자신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의 힘을 한껏 보여준다. 이 다큐에서 제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을 규정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또한 제니의 언어는 제니 개인이 가지는 용기와 지성, 강한 AgencV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는 제니라는 여성 개인과 그녀가 속한

사회가 합께 발화하는 공동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많은 경우는 위안부 이슈를 민족적 ‘수치’ 혹은 ‘오염' 이라는 기호로 낙인찍으며 여성의 정절 이데올

로기를 문제시하지 않은 채 민족의 자존심으로 틀지워온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의미생산 방식' 에 연루되어 있다. 즉, 생존자 여성들에 대한 동결된 ‘피해자' 이미지는 이

들을 수치의 지점으로 보고자 하는, 여전히 그 수치를 탈출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사회정신적(socio-psVchic) 상태를 재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 필름에는 몇 가지 관계성(relationalitV)이 작동한다. 네덜란드 여성과 일본(아시아) 남성간의 관계성과 네덜란드 여성과 아시아 여성간의 관계성이 보여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니의 증언에 입각하여 사실주의적으로 체험을 묘사하고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료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그녀가 왜 50년 동안 침묵을 해

왔는지, 그 트라우마의 깊이가 이 다큐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사망통지서 Regret to Inform) 는 베트남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바바라 소네본(Babara Sonneborn)감독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전쟁의 들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니 그러한 여성의 배제와 타자화가 전쟁의 젠더 메카니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여성과 미국

여성은 과연 공통적인 전쟁의 피해자인가. 공통성의 정치학 역시 중요하다.

베트남 여성들의 기억은 육체적 고통처럼 구체적인 반면 미국 여성들의 기억은 흐릿하며 상상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이 다큐는 미국내의 다양한 여성들, 또 베트남 여성들의 전쟁 체험이 말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바바라로 표상되는 미국인 전쟁 미망인의 시점에서 틀 지워진다는 것을 부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필름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것은 미국 중산층 여성을 ‘통해 본 베트남 여성이다. 그래서 이 필름에서 여성(woman)이 말해질 때 여성

(Women) 간에 작동하는 차이의 정치가 묻혀질까 우려가 된다.

▲여성이 (영화로) 역/k튿 만들어 회信 투 세 가지 방식 김선아 쟁점부문 프로그래머, 중앙대 영화학과 강사

전쟁이라는 역사적 외상을 다루는 자서전적인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들에 대해서 크게 ‘여성이 국가/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쟁의 피해자라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는가 와 ‘여성의 역사 혹은 억압된 집단의 대항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의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 첫번째는

여성 정체성은 단일한 범주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과 국가/민족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법주라는 것이다. 둘째 대항 역사 기술은 여성이 각각의 차이의 정체성 속

에서 경험한 역사적 외상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서전적인 페미니스트 실험 다큐멘터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여성들의 역사 기술이며 여성 정체성들의 교

차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주)

;짢, 뻑성실톺샬 산핥

서울여성영화제는 올해부터 특별상 ‘if샹 과 ‘여성신문상’ 을 신설한다. 페미니스트 저널 (if)가 주관하는 ‘if상, 은 뉴커런츠 부문을 비롯해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가운데 (if)가 주목하는 한국신인감독에게 주는 상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비젼을 보여주는 작품에 수여된다.

영화를 통한 여성주의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신문사)의 ‘여성신문상' 은 ‘여성영상공동처r 부문에 출품된 작품 중 영상매체를 통해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폐막식에 열리며, ‘if' 상에 선정된 작품의 감독에게는 (if) 발행인 박옥희 시장이 상금 1백만원을, ‘여성신문상' 수상작에게

는 이계경 여성신문사 사장이 상패와 상금 1 백만원을 전달한다.


